
나광진 목사 STP 18기

설교의 부담이 없는 목회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회자라면 설교의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증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STP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면 늘 그렇듯이 간절함과 절박함은 있어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뭐, 신선한 정보를 듣거나 인사이트를 

얻을 요량으로 참석합니다.

그런데 STP 세미나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높이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 설교자였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체로 흔드는 지진처럼 

설교사역 전체를 흔들어 놓는 세미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세미나의 절대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기 시작하셔서 

매시간 세상의 명성과 능력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부르짖는 심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프레임을 배우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교의 관점과 내용, 무엇하나 놓칠 수 없는 시간이였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최고의 프레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말할줄 몰랐는지 프레임을 통해서 

말의 순서와 기능을 알려 주셔서 하나님을 말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STP 세미나는 설교 세미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이 시대를 향해 보내신 사명이었고, 

하나님이 한국 강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들려주고 싶어하시는 사랑의 세레나데였고, 

위대한 설교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프로포즈였습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종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